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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단어는 크게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Yi(2003)는 한글 시각단어재인은 어종에 따라서 차

이가 있으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에도 차이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한자어 “음성”은 “음(音)”과 

“성(聲)”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뜻이 있는 한자 글자들

이 조합되어 전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한자어와는 다르

게 고유어와 외래어는 각 글자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다. 고

유어는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의미한다. 고유어 단어 “소리”에서 “소”와 

“리”는 “소리”의 뜻과 아무 관련이 없다. 대신 단어 전체가 

의미를 지니므로, 따라서 “소리”는 하나의 형태소를 지닌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고유어가 하나의 형태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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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는 않는데, 예컨대 “햇볕”은 “해”와 “볕”이 합쳐진 단어

로 두 개의 형태소를 지니는 고유어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이며 예컨대 “버스”

와 같은 단어가 있다. 외래어는 전체 단어로서만 의미가 있

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유사하지만, 종종 한자어나 고유어에 

잘 쓰이지 않는 글자로 표기되는 특징이 있다(Yi, 2003). 이

처럼 한글 단어는 글자가 나열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단어를 

이루는 글자들에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가 어종에 따라서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단어를 이루는 글자들의 특징이 서로 다

를 수 있다. 

  어종에 따라서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심성어휘집에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표상에도 차이가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단어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

루어진 단일어(simple word)는 심성 어휘집에 그 자체로 저

장되어 있으며(Caramazza, Laudanna, & Romani, 1988), 

위 예시에서 “소리”라는 고유어 단어가 그렇다. 두 개 이상

의 형태소로 구성된 다형태소 단어(polymorphemic word)

의 표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다. 전체 목록 가설(full 

list hypothesis)에서 다형태소 단어는 단일어와 동일하게 그 

자체로 심성 어휘집에 저장되어 처리된다고 주장한다

(Butterworth, 1983). 분해 가설(decomposition hypothesis)

에서 다형태소 단어는 심성 어휘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형

태소 단위로 분해하여 처리되고, 형태소로 분해하는 과정에

서 시각단어재인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Taft & Forster, 1975). 혼합 가설(hybrid hypothesis)은 두 

가설을 모두 고려한다. 

  한글 다형태소 단어는 형태소로 분리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Lee, 2007; 2009), 선행연구에서는 다형태소 단어

인 “벼락부자”에서 “벼락”을 점화시켰을 때 수행이 향상된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다형태소 단어의 처리가 단일어의 처리와 다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형태소로 분리되어 처리되는 분해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 동일한 형태소를 점화시켰을 때 단어의 의미와 관련

된 활성화로 인해 시각단어재인의 처리가 빨라지는 촉진적인 

형태소 점화 효과가 나타나는데(Stolz & Feldman, 1995), 

한글 두 글자 한자어에서 한 글자 한자어를 점화 자극으로 

제시했을 때에도 촉진적인 점화 효과가 관찰되었다(Bae & 

Yi, 2016). 또한, 형태소 점화 효과는 한글 고유어에서도 관

찰되는데, Yi와 Bae(2009)의 연구에서는 “들꽃”을 점화자극

으로 사용하였을 때, 점화자극의 첫째 글자의 의미가 “편평

하고 넓게 트인 땅”을 공유하는 목표 단어 “들소”에서 수행

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한글에서 합

성어뿐만 아니라 두 글자 한자어와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에

서도 형태소 단위의 처리가 한 글자의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자어는 단어의 관점에서 각각의 글자가 형태소 단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다형태소 단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

자 형태소의 영향과 관련하여 첫 음절의 한자 형태소를 공유

하는 의미 이웃이 시각단어재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

다(Kwon & Nam, 2011). 형태소 단위가 한 글자일 때 한

자어와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 모두 촉진적인 형태소 점화 효

과가 관찰되었고(Yi & Bae, 2009), 이는 다형태소 단어 처

리에 글자 각각이 분리되어 처리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 다형태소 단어에서 글자가 형태소 단위로 분리

되어 처리된다면, 단어를 이루는 글자(즉, 형태소)가 가지는 

정보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그 효과가 글자처리에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단어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인 단일어의 경우 

각 글자를 처리하는 것은 단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줄 것이다. 

  선행연구(Shin & Park, 2023; 2024)에 따르면 한글의 글

자 변인이 시각단어재인에 영향을 미쳤는데, 두 글자 단어에

서 첫째 글자의 빈도와 모음 유형, 받침 유무가 어휘판단에 

억제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첫째 글자의 빈도와 받침은 명명

에 촉진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글자가 가지는 정보

가 한글 시각단어재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단어에서 한자어의 비율이 약 75% 정도로 높다는 점

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의 결과는 한자어의 비율이 높아서 나

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어종을 구별하여 자료를 분석할 때

에 어종별 상이한 글자 변인의 효과가 관찰될 가능성이 있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글자 변인은 글자 빈도와 모

음 유형, 받침 유무인데, Shin과 Park(2023)의 연구를 참고

하여 정했다. 음절빈도효과는 단어의 첫째 음절의 빈도가 높

을 때 어휘판단시간과 오류율이 증가하는 효과로(Carreiras, 

Álvarez, & De Vega, 1993), 첫째 음절을 공유하는 다른 단

어들의 활성화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글 

단어에서는 빈도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데, 특히 한

글에서는 한자 형태소의 사용으로 글자빈도효과가 불분명하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Kwon, 2020; Kwon & Nam, 

2011). 예컨대 한글 글자로 표현된 “수”는 의존 명사로 종종 

쓰일 뿐 아니라 물의 의미를 가지는 “水”, 셈의 의미를 가지

는 “數” 등의 다양한 한자 형태소를 가질 수 있다. 어종에 

따라서 형태소의 단위가 다를 수 있고, 더 나아가 단어 처리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자빈도효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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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음 유형과 받침 유무는 한글 글자에서 특징적인 변인으

로 그 조합에 따라 6가지의 글자는 6가지 유형(예: ‘가’, 

‘고’, ‘과’, ‘각’, ‘곡’, ‘곽’)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모음 유형에 

따라 글자는 긴 수직선이 있는 종모음 유형과 긴 수평선이 

있는 횡모음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받침 유무에 따라 

글자에는 받침이 없는 민글자와 받침이 있는 받친글자로 구

분될 수 있다. 모음 유형과 관련하여 종모음 글자로 이루어

진 세 글자 단어는 횡모음 글자로 이루어진 세 글자 단어보

다 어휘판단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Min & Lee, 

2018), 두 글자 단어에서는 횡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Shin & Park, 2023). 

받침 유무와 관련하여 민글자와 받친글자 사이의 어휘판단시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Choi, 1986), 두 글자 

단어에서 첫째 글자의 받침은 억제적으로, 둘째 글자의 받침

은 촉진적으로 어휘판단시간에 영향을 주는 결과도 나타났다

(Shin & Park, 2023). 

  Shin과 Park(2023)의 연구는 두 글자 단어만을 분석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종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글자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Yi, 2003)을 고려하여 세 글자와 네 글

자의 단어도 모두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고유어의 비율은 두 글자 단어에서 약 

8%였으나, 네 글자에서는 약 24%이었다. 외래어의 비율은 

두 글자 단어에서 약 4%, 세 글자 단어에서는 약 7%, 네 

글자 단어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고유어와 외래어는 한

자어와 달리 형태소 개수에 따라서 단일어와 다형태소 단어

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 글자와 네 글자에서

는 형태소 단위가 두 글자 이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형태소

가 조합되는 방법(예: 세 글자 다형태소 단어에서 1글자+2

글자 조합, 2글자+1글자 조합)을 고려하여 그 효과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심성어휘 데

이터베이스(KLP; Yi et al., 2017)의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의 단어에서 글자 변인의 효과가 어종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지, 형태소의 개수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지 검토

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메가스터디 접근방법

은 실험 연구와 비교해서 독립 변인을 조작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지만 대신 많은 수의 자극을 분석에 활용하여 외적 타

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Brysbaert et al., 2014; Keuleers 

& Balota, 2015). 

  만약 글자 변인의 효과가 형태소 처리 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라면, 한자어와 함께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에서 글자 변

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자어와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

에서 형태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유어 단일어와 외래어에서는 글자 변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두 경우에서는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없어서 단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각 글자를 개별 처리한다면 단어 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것이다. 만약 글자 변인의 효과가 어종과 상관없이 모두 나

타난다면, 한글 시각단어재인 과정에서 입력되는 각 글자가 

가지는 정보(모음 유형, 받침 유무)가 어휘 처리 이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재료

한국어 심성어휘 데이터베이스(KLP; Yi et al., 2017)는 한

국어 심성어휘집의 구조와 검색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3만 여개의 단어와 3만 여개의 비단어를 대

상으로 수집된 어휘판단 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KLP 중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KLP의 두 글자 단어는 12,881개, 세 글자 단어

는 8,895개, 네 글자 단어는 7,273개였다. 이 중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두 개의 어종이 합성된 단어(예: “금메

달”)를 제외하였으며, 비표준어 단어(예: “나무가지”)도 제외

하였다. 

  단어의 어종을 분류하기 위해 세종 말뭉치의 단어들을 한

자어와 고유어, 외래어의 어종으로 분류한 Nam(2018)의 자

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KLP에는 포함되지만, 어종이 분류되

Sino-Korean Words
Native Words

Loanwords
Monomorphemic words Polymorphemic words

2 Syllables 7240 (4.86, 1.39) 642 (5.33, 1.58) 586 (4.38, 1.21) 482 (4.26, 1.08)

3 Syllables 3432 (4.01, 1.02) 256 (4.61. 1.30) 868 (4.01, 1.01) 495 (4.22, 1.10)

4 Syllables 451 (3.60, .76) 36 (4.22, 1.40) 263 (3.76, .91) 242 (4.01, .98)

Note: Word frequencies are natural log values of raw word frequencies. 

Table� 1. The number of words used in the study, along with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of their word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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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4,210개의 단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Nam(2018)에서 분류한 내용 중 어

종과 단어가 일치하지 않은 35개의 단어는 국립국어원의 표

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또한, 고유어는 

형태소 개수에 따라서 글자 변인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

보기 위해 고유어가 단일어인지 다형태소 단어인지를 추가로 

분류하였다(Table 1). 

예측변인

본 연구의 예측 변인은 단어 변인과 글자 변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 단어 변인은 단어 빈도와 어종의 유형이며, 고유어

의 경우 형태소 개수에 따라 단일어(전체 단어가 하나의 형

태소)인지 다형태소 단어(단어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를 지

님)인지 유형을 추가하였다. 단어 빈도는 KLP에 기재된 단

어 빈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글자 변인은 글자 빈도와 모음 

유형, 받침 유무이다. 

  글자 변인 중 글자 빈도는 각 글자의 위치를 구별하여 국

립국어원의 세종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예컨

대 세 글자 단어의 첫째 글자의 빈도는 세 글자 단어 중에

서 첫째 글자를 공유하는 단어의 빈도만 합산한 값이며, 네 

글자 단어의 둘째 글자의 빈도는 네 글자 단어 중에서 둘째 

글자를 공유하는 다른 단어들의 빈도를 합산한 값이다. 모음 

유형은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의 모음이 종모음(예: ‘가’)인지, 

횡모음(예: ‘고’)인지를 가리킨다. 받침 유무는 글자에 받침이 

Table� 2. Frequency and mean of words for each condition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2 Syllables 3 Syllables 4 Syllables

SKW MMW PMW LW SKW MMW PMW LW SKW MMW PMW LW

1st LF
10.35

(1.18)

10.13

(1.78)

8.56

(1.88)

8.90

(2.07)

8.70

(1.08)

7.95

(1.73)

7.49

(1.72)

7.88

(1.46)

6.98

(1.60)

6.97

(1.43)

6.34

(1.61)

7.02

(1.36)

2nd LF 
10.25

(1.11)

9.77

(1.70)

8.62

(1.89)

8.77

(2.56)

8.52

(1.01)

8.03

(1.46)

7.74

(1.75)

8.15

(1.41)

6.56

(1.45)

6.82

(1.36)

6.21

(1.45)

7.30

(1.35)

3rd LF 
8.97

(1.34)

9.26

(1.66)

8.03

(1.83)

7.83

(1.81)

6.92

(1.45)

7.23

(1.36)

6.92

(1.46)

7.17

(1.42)

4th LF 
6.82

(1.69)

8.24

(1.06)

7.38

(1.73)

7.26

(1.64)

1st VV 4595 429 349 328 2150 148 537 314 302 19 173 144

1st HV 2645 213 237 154 1282 108 331 181 149 17 90 98

2nd VV 4936 427 399 259 2300 174 567 340 300 13 160 162

2nd HV 2304 215 187 223 1132 82 301 155 151 23 103 80

3rd VV 2575 229 631 286 308 30 203 168

3rd HV 857 27 237 209 143 6 60 74

4th VV 324 33 206 133

4th HV 127 3 57 109

1st CV 2804 390 62 325 1599 163 333 379 180 26 149 188

1st CVC 4436 252 524 157 1833 93 535 116 217 10 114 54

2nd CV 2501 294 113 276 1275 192 425 394 169 31 116 212

2nd CVC 4739 348 473 206 2157 64 443 101 282 5 147 30

3rd CV 1454 203 375 324 196 31 178 199

3rd CVC 1978 53 493 171 255 5 85 43

4th CV 216 33 178 167

4th CVC 235 3 85 75

Note: Letter frequencies are natural log values of raw letter frequencies. SKW = sino-Korean word; MMW = monomorphemic 

word; PMW = polymorphemic word; LW = loanword; LF = token letter frequency; VV = vertical vowel; HV = horizontal 

vowel; CV = letter without a final consonant; CVC = letter with a final conso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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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민글자(예: ‘가’)인지, 받침이 있는 받친글자(예: ‘각’)인

지를 가리킨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종에 따른 글자 변인의 효과와 형태소 개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KLP의 어휘판단시간 자료에 대한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 변인은 자극(단어) 속 글

자의 위치별 각 글자의 빈도, 모음 유형, 받침 유무였다. 어

종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Yi(2003)의 

연구와 단어의 길이에 따라서 처리 단위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 Nam 등(1997)의 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계적 회귀분석을 전체 모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어의 길

이와 어종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의 첫 단계에

는 단어 빈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단어 

빈도가 투입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 예측 변인으로 글자 

변인이 투입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글자 빈도 간의 상

호작용(예: 첫째 글자 빈도와 둘째 글자 빈도)이 투입되었다. 

이는 모음의 방향이나 받침 유무와 같은 글자를 구성과 관련

된 변인의 상호작용은 해석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글자가 가

지는 빈도 정보 사이의 상호작용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상

호작용 변인이 유의하였을 때,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단어 빈도를 공변인으로, 조건간 차이는 Bonferroni 보정을 

사용한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고

유어는 형태소 개수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 형태소 개수 변인을 추가하여 투입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하였던 글자 빈도 변인과 형태소 개수 사이

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만약, 세 글자와 네 글자에서 

형태소 개수의 효과가 유의하다면, 형태소의 조합에 따라서 

글자 변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태소 

조합과 관련된 변인(예: 세 글자 다형태소 단어에서 1글자

+2글자, 2글자+1글자)을 투입하고자 각 변인은 더미코딩되

었다. 단어 빈도와 글자 빈도는 연속 변인으로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었으며, 모음 유형과 받침 유무, 형태소 개수는 범

주적 변인으로 더미코딩되었다. 각 조건별 평균 글자 빈도와 

위치별 글자 유형의 빈도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결� �과

  분석 과정에서 각 단어의 오류율이 40%를 초과하는 단어

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RT의 중앙값에서 3SD보다 더 

크거나 작은 140개의 단어는 극단치로 간주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는 총 14,994개의 자극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한자어는 11,123개(2글자: 7,240개, 3글자: 3,432개, 4

글자: 451개), 고유어는 2,652개(2글자: 1,228개, 3글자: 

1,125개, 4글자: 299개)였으며, 외래어는 1,219개(2글자: 

482개, 3글자: 495개, 4글자: 242개)였다. 어종과 단어의 길

이별 어휘판단시간의 평균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두 글자 단어 분석 결과.  두 글자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Table 4, Table 6,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한자어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세 번째 단계까

지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고유어와 외래어에서는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번째 단계까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글자 한자어 결과:  두 글자 한자어 결과에서 단어 빈

도만 투입한 첫 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 = 

.281, F(1, 7238) = 2823.6, p < .001), 단어의 빈도가 증가

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은 감소하였다(β = -.530, t = 

-53.138,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 변인들을 투입

하였을 때 설명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ΔR² = .011, 

F(6, 7232) = 19.3, p < .001), 전체 예측변인들의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293, F(8, 7231) = 373.9, p 

< .001).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글자의 빈도와 둘째 글자의 

빈도가 각각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였으며(첫째: 

β = .098, t = 8.503, p < .001, 둘째: β = .060, t = 

5.434, p < .001), 첫째 글자에 받침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였다(β = .044, t = 3.839, p < 

.001).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회귀 모형의 설명량 증가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01, F(1, 7231) = 6.7, 

p < .05), 전체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293, 

F(8, 7231) = 373.9,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유의하였

던 예측 변인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첫째 글자의 빈도와 둘

째 글자의 빈도 사이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Word Type

Sino-Korean 

Words
Native Words Loanwords

2 syllables 621.13 (63.91) 618.12 (63.74) 621.03 (63.09)

3 syllables 607.81 (56.92) 597.23 (55.50) 592.93 (59.57)

4 syllables 618.68 (62.86) 598.16 (56.41) 600.90 (58.47)

Table� 3.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of 

lexical decision time based on word length and wor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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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 t = 2.589, p < .05). 상호작용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각 글자 빈도의 평균에서 1 SD 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을 비교하였다(Table 5). 두 글자 모두 고빈도인 한자어

의 어휘판단시간이 가장 느렸지만, 첫째 글자의 빈도가 저빈

도일 때의 둘째 글자의 빈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추정된 평균 차이 : 7.93, SE = 6.49, p >.05), 첫째 글

자의 빈도가 고빈도일 때 둘째 글자의 빈도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추정된 평균 차이 : 23.36, SE = 7.08, p 

<.01). 

  두 글자 고유어 결과:  두 글자 고유어 결과에서 단어 빈

도만 투입한 첫 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 = 

.349, F(1, 1226) = 658.2, p < .001), 단어의 빈도가 증가

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은 감소하였다(β = -.591, t = 

-25.655,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하였

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07, F(6, 1220) = 2.2, p < .05), 전체 예측변인들의 모형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356, F(7, 1220) = 96.4, 

p < .001). 두 글자 고유어에서는 첫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

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만 유의하였다(β = 

.090, t = 3.087, p < .01). 세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ΔR² = .001, F(1, 1219) = 2.297, p > .05). 

  두 글자 외래어 결과:  두 글자 외래어 결과에서 단어 빈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2.316 319.293 <.001 .281

F(1, 7238)= 

2823.6***WF -.530 .458 -53.138 <.001 1.00

2 (Intercept) 9.811 66.635 <.001

.292

F(7, 7232)= 

426.1***

.011

F(6, 7232)= 

19.336***

WF -.556 .471 -54.311 <.001 1.08

1st LF .098 .621 8.503 <.001 1.35

2nd LF .060 .629 5.434 <.001 1.23

1st LV(horizontal) -.005 1.339 -.529 n.s. 1.04

2nd LV(horizontal) .005 1.394 .474 n,s, 1.05

1st LC2 .044 1.491 3.839 <.001 1.32

2nd LC2 -.017 1.463 -1.605 n.s. 1.21

3 (Intercept) 2.853 260.341 <.001

.293

F(8, 7231)= 

373.9***

.001

F(1, 7231)=

 6.705*

WF -.558 .471 -54.394 <.001 1.08

1st LF .095 .623 8.235 <.001 1.36

2nd LF .059 .630 5.326 <.001 1.23

1st LV(horizontal) -.005 1.339 -.473 n.s. 1.04

2nd LV(horizontal) .005 1.393 .466 n,s, 1.05

1st LC2 .043 1.490 3.828 <.001 1.32

2st LC2 -.018 1.463 -1.627 n.s. 1.21

1st LF × 2nd LF .026 .473 2.589 <.05 1.02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two-syllable Sino-Korean 

words

Second letter frequency

low high 

First letter frequency
low 602.59 (5.05) 610.53 (4.07)

high 616.49 (4.48) 639.84 (5.49)

Table� 5. Mean (ms) and standard error of lexical decision time 

based on the frequency combi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in two-syllable Sino-Korea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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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R² = .201, F(1, 480) = 120.4, p < .001), 단어

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은 감소하였다(β = 

-.448, t = -10.974,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

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ΔR² = .027, F(6, 474) = 2.7, p < .05), 예측변인을 투

입한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227, F(7, 474) 

= 19.9, p < .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글자 외래어의 

둘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였다

(β = .165, t = 3.269, p < .01). 세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ΔR² = .003, F(1, 473) = 1.893, p > .05). 

세 글자 단어 분석 결과.  세 글자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각각 Table 8, Table 11, Table 12에 제

시되어 있다. 

  세 글자 한자어 결과: 세 글자 한자어 결과에서 단어 빈도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5.032 147.385 <.001 .349

F(1, 1226)= 

658.2***WF -.591 .986 -25.655 <.001 1.00

2 (Intercept) 14.159 110.699 <.001

.356

F(7, 1220)= 

96.4***

.007

F(6, 1220)= 

2.185*

WF -.612 1.084 -24.164 <.001 1.21

1st LF .090 .930 3.087 <.01 1.60

2nd LF -.021 .912 -.766 n.s. 1.37

1st LV(horizontal) -.024 3.041 -1.057 n.s. 1.00

2nd LV(horizontal) -.015 3.234 -.641 n.s. 1.08

1st LC2 .021 3.759 .739 n.s. 1.54

2nd LC2 .011 3.657 .393 n.s. 1.38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Table� 6.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two-syllable native 

words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10.467 69.969 <.001 .201

F(1, 480)= 

120.4***WF -.448 2.381 -10.974 <.001 1.00

2 (Intercept) 22.749 62.660 <.001

.227

F(7, 474) = 

19.9***

.027

F(6, 474)= 

2.710*

WF -.478 2.407 -11.572 <.001 1.04

1st LF .054 1.609 1.021 n.s. 1.71

2nd LF .165 1.549 3.269 <.001 1.56

1st LV(horizontal) -.028 5.608 -.680 n.s. 1.06

2nd LV(horizontal) -.046 5.446 -1.072 n.s. 1.14

1st LC2 .013 7.111 .240 n.s. 1.72

2nd LC2 .059 6.600 1.137 n.s. 1.65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Table� 7.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two-syllable 

loan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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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 = .147, 

F(1, 3430) = 590.9, p < .001), 단어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은 감소하였다(β = -.383, t = -24.309,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

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06, F(9, 

3421) = 2.9, p < .01), 예측변인을 투입한 모형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R² = .153, F(10, 3421) = 62.0, p < .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 글자 한자어에서 첫째 글자의 빈도

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였으며(β = .040, t = 

2.281, p < .05), 첫째 글자에 받침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였다(β = .037, t = 2.101, p < .05). 

또한, 둘째 글자에 받침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어휘판단시

간은 감소하였다(β = -.068, t = -3.936, p < .001). 세 번

째 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03, F(3, 3418) = 3.5, 

p < .05),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156, F(13,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3.635 190.761 <.001 .147

F(1, 3430) = 

590.9***WF -.383 .879 -24.309 <.001 1.00

2 (Intercept) 　 13.749 49.967 <.001

.153

F(10, 3421) = 

62.0***

.006

F(9, 3421) = 

2.878**

WF -.389 .942 -23.032 <.001 1.15

1st LF .040 .927 2.281 <.05 1.24

2nd LF -.023 .968 -1.351 n.s. 1.19

3rd LF .012 .784 .626 n.s. 1.36

1st LV(horizontal) -.011 1.886 -.695 n.s. 1.04

2nd LV(horizontal) -.024 1.940 -1.526 n.s. 1.04

3rd LV(horizontal .023 2.163 1.413 n.s. 1.09

1st LC2 .037 1.999 2.101 <.05 1.24

2nd LC2 -.068 2.027 -3.936 <.001 1.20

3rd LC2 -.007 1.949 -.411 n.s. 1.16

3 (Intercept) 　 14.779 47.330 <.001

.156

F(13, 3418) = 

48.6***

.003

F(3, 3418) = 

3.451*

WF -.394 .944 -23.232 <.001 1.16

1st LF .036 .946 2.039 <.05 1.29

2nd LF -.038 1.008 -2.146 <.05 1.29

3rd LF .005 .831 .239 n.s. 1.54

1st LV(horizontal) -.010 1.884 -.639 n.s. 1.04

2nd LV(horizontal) -.025 1.938 -1.569 n.s. 1.04

3rd LV(horizontal .023 2.161 1.421 n.s. 1.09

1st LC2 .035 1.998 2.020 <.05 1.24

2nd LC2 -.069 2.025 -3.993 <.001 1.20

3rd LC2 -.009 1.949 -.543 n.s. 1.16

1st LF × 2nd LF .034 .810 2.060 <.05 1.10

1st LF × 3rd LF -.004 .627 -.216 n.s. 1.17

2nd LF × 3rd LF .043 .658 2.615 <.01 1.09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Table� 8.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three-syllable 

Sino-Korea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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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 48.6, p < .001).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도 두 번째 

단계에서 유의한 글자 변인의 효과는 동일하였다. 유의한 상

호작용항을 살펴보면, 첫째 글자의 빈도와 둘째 글자의 빈도 

사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034, t = 

2.060, p < .05). 상호작용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각 글자의 

빈도 평균에서 1 SD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을 비교하였다

(Table 9). 첫째 글자가 고빈도이면서 둘째 글자가 저빈도일 

때 어휘판단시간이 가장 느렸지만,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둘째 글자의 빈도와 셋째 글자

의 빈도 사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 = 

.043, t = 2.615, p < .01),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글자의 평균에서 1 SD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을 비교

하였지만, 조건 간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0). 

  세 글자 고유어 결과: 세 글자 고유어 결과에서 단어 빈도

를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 = .200, 

F(1, 1123) = 280.7, p < .001), 단어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은 감소하였다(β = -.447, t = -16.755,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

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14, F(9, 

1114) = 2.3, p < .05),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214, F(10, 1114) = 30.4, p < .001). 이때 셋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감소하였으며(β = 

-.118, t = -3.309, p < .01), 둘째 글자의 모음 유형이 종

모음일 때보다 횡모음일 때 어휘판단시간이 감소하였다(β = 

-.068, t = -2.525, p < .05). 세 번째 단계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ΔR² = .004, F(3, 1111) = 2.075, p > .05).

first letter frequency

low high 

second letter 

frequency

low 616.35 (5.62) 608.31 (6.29)

high 622.40 (8.05) 620.66 (6.81)

Table� 9. Mean (ms) and standard error of lexical decision time 
based on the frequency combi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in three-syllable Sino-Korean words

second letter frequency

low high

third letter 

frequency

low 609.11 (6.03) 604.13 (5.73)

high 613.31 (5.52) 613.71 (5.85)

Table� 10. Mean (ms) and standard error of lexical decision time 
based on the frequency combination of the second and third 
letters in three-syllable Sino-Korean words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5.703 120.906 <.001 .200

F(1, 1123)= 

280.7***WF -.447 1.329 -16.755 <.001 1.00

2 (Intercept) 16.476 44.113 <.001

.214

F(10, 1114)= 

30.4***

.014

F(9, 1114)= 

2.267*

WF -.419 1.425 -14.641 <.001 1.62

1st LF -.018 1.022 -.572 n.s. 1.44

2nd LF -.015 1.114 -.441 n.s. 1.64

3rd LF -.118 1.061 -3.309 <.01 1.80

1st LV(horizontal) -.015 3.038 -.568 n.s. 1.01

2nd LV(horizontal) -.068 3.165 -2.525 <.05 1.04

3rd LV(horizontal .020 3.887 .665 n.s. 1.25

1st LC2 .004 3.505 .142 n.s. 1.40

2nd LC2 .007 3.769 .213 n.s. 1.62

3rd LC2 -.065 3.952 -1.815 n.s. 1.80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Table� 11.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three-syllable nativ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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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 외래어 결과: 세 글자 외래어 결과에서 단어 빈도

를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R² = .181, 

F(1, 493) = 109.1, p < .001), 단어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

휘판단시간이 감소하였다(β = -.426, t = -10.444,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

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42, F(9, 

484) = 2.9, p < .01),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223, F(10, 484) = 13.9, p < .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글자와 둘째 글자에 각각 받침이 없을 때보다 받침이 

있을 때 어휘판단시간이 더 느렸다(첫째: β = .108, t = 

2.183, p < .05, 둘째: β = .159, t = 3.296, p < .01). 셋째 

단계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ΔR² = .006, F(3, 481) = 

1.241, p > .05).

네 글자 단어 분석 결과.  네 글자 고유어에 대한 결과는 

Table 13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어 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번째 단계까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자어와 외래

어는 모두 글자 변인을 투입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네 글자 한자어 결과: 네 글자 한자어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 단어 빈도를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 = .114, F(1, 449) = 57.7, p < .001), 단어 빈도가 증

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감소하였다(β = -.337, t = 

-7.594,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하였

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ΔR² 

= .022, F(12, 437) = .943, p > .05).

  네 글자 고유어 결과: 네 글자 고유어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에서 첫 단계에 단어 빈도를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R² = .115, F(1, 297) = 38.5, p < .001), 단어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감소하였다(β = -.339, t 

= -6.208,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하

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70, F(12, 285) = 2.1, p < .05),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R² = .185, F(13, 285) = 5.0, p < .001).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첫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

이 감소하였으며(β = -.158, t = -2.101, p < .05), 셋째 글

자의 모음이 종모음일 때보다 횡모음일 때 어휘판단시간이 

길었다(β = .115, t = 2.036, p < .05). 셋째 단계에 상호작

용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ΔR² = .033, F(6, 279) = 1.976, p > .05). 

  네 글자 외래어 결과: 네 글자 외래어에 대한 회귀분석 결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9.639 71.618 <.001 .181

F(1, 493)= 

109.1***WF -.426 2.211 -10.444 <.001 1.00

2 (Intercept) 29.743 22.872 <.001

.223

F(10, 484)= 

13.9***

.042

F(9, 484)= 

2.906**

WF -.408 2.267 -9.769 <.001 1.09

1st LF -.019 2.025 -.373 n.s. 1.54

2nd LF .021 2.084 .421 n.s. 1.52

3rd LF -.002 1.632 -.039 n.s. 1.54

1st LV(horizontal) -.042 5.126 -1.010 n.s. 1.07

2nd LV(horizontal) .032 5.240 .792 n.s. 1.04

3rd LV(horizontal -.054 5.013 -1.303 n.s. 1.08

1st LC2 .108 6.926 2.183 <.05 1.52

2nd LC2 .159 7.113 3.296 <.01 1.45

3rd LC2 .010 6.309 .202 n.s. 1.58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Table� 1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three-syllable loan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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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어 빈도를 투입한 첫 번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R² = .136, F(1, 240) = 37.9, p < .001), 단어 빈도

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감소하였다(β = -.369, t = 

-6.156, p < .001). 두 번째 단계에 예측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Δ

R² = .047, F(12, 228) = 1.1, p > .05).

고유어의 형태소 개수에 따른 분석 결과.  고유어에 대한 추

가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 형태소 

개수를 예측변인에 추가하여 투입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 형

태소 개수와 글자 빈도 사이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여 투

입하였다. 두 글자 고유어에 대한 결과는 Table 14에 제시되

어 있다. 세 글자와 네 글자 고유어의 결과는 모두 형태소 

개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과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형태소 조합에 따른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 

  두 글자 고유어 결과: 두 글자 고유어에 대한 결과에서 단

어 빈도를 투입한 첫 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² = .349, F(1, 1226) = 658.2, p < .001), 단어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감소하였다(β = -.591, t = 

-25.655,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하였

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ΔR² = 

.012, F(7, 1219) = 3.3, p < .01), 회귀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361, F(8, 1219) = 86.2, p < .001).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

시간이 증가하였으며(β = .099, t = 3.403, p < .01), 고유

어 단일어보다 다형태소 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이 더 길었다(β 

= .091, t = 3.126, p < .01). 세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였을 때에도 설명량의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ΔR² = .003, F(1, 1218) = 5.6, p < .05), 회귀 모

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² = .364, F(9, 1218) = 

77.5, p < .001). 첫째 글자의 빈도와 형태소 개수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는데(β = .096, t = 2.364, p < .05),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글자의 빈도 평균에서 

0.5 SD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을 비교하였다(Table 21). 

고유어가 단일어일 때에는 첫째 글자의 빈도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추정된 평균 차이 : 7.55, SE = 5.76, 

p >.05), 다형태소 단어일 때에는 첫째 글자 빈도가 고빈도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12.303 54.631 <.001 .115

F(1, 297)= 

38.5***WF -.339 3.120 -6.208 <.001 1.00

2 (Intercept) 　 37.295 19.809 <.001

.185

F(13, 285)= 

5.0***

.070

F(12, 285)= 

2.051*

WF -.312 3.505 -5.096 <.001 1.32

1st LF -.158 2.655 -2.101 <.05 1.97

2nd LF -.055 2.627 -.817 n.s. 1.59

3rd LF .010 2.893 .131 n.s. 1.94

4th LF -.052 2.783 -.623 n.s. 2.43

1st LV (horizontal) -.022 6.470 -.405 n.s. 1.06

2nd LV (horizontal) -.055 6.278 -.991 n.s. 1.06

3rd LV (horizontal) .115 7.686 2.036 <.05 1.12

4th LV (horizontal) -.006 8.435 -.105 n.s. 1.26

1st LC2 -.092 8.367 -1.264 n.s. 1.87

2nd LC2 .024 7.386 .367 n.s. 1.50

3rd LC2 -.114 8.664 -1.615 n.s. 1.74

4th LC2 -.146 9.904 -1.822 n.s. 2.25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Table� 1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four-syllable nativ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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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어휘판단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느렸다(추정된 

평균 차이 : 27.23, SE = 5.70, p <.001)

  세 글자 고유어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을 투입

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Δ

R² = .016, F(10, 1112) = 2.261, p < .05), 형태소 개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 .045, t = 1.488, p 

> .05). 네 글자 고유어에서도 두 번째 단계에 예측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ΔR² = .071, F(13, 284) = 1.893, p < .05), 형태소 개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 .017, t = .284, p 

> .05).

논� �의

  본 연구는 KLP의 분석을 통해 글자 변인의 효과가 어종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효과가 형태소의 개수에 따

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어

종과 단어의 길이에 따라서 글자 변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났는데, 두 글자 단어 중 한자어에서는 첫째 글자와 둘째 글

자의 빈도, 첫째 글자의 받침 유무가 어휘판단시간에 영향을 

Step Variable β SE t p VIF R² ΔR²

1 (Intercept) 5.032 147.385 <.001 .349

F(1, 1226)= 

658.2***WF -.591 .986 -25.655 <.001 1.00

2 (Intercept) 6.772 109.923 <.001

.361

F(8, 1219)= 

86.2***

.012

F(7, 1219)= 

3.282**

WF -.601 1.089 -23.645 <.001 1.24

1st LF .099 .931 3.403 <.01 1.61

2nd LF -.006 .922 -.224 n.s 1.41

1st LV(horizontal) -.030 3.039 -1.293 n.s 1.01

2nd LV(horizontal) -.013 3.224 -.551 n.s 1.08

1st LC2 -.015 4.037 -.477 n.s 1.78

2nd LC2 -.004 3.696 -.138 n.s 1.42

NM(polymorphemic) .091 3.704 3.126 <.01 1.61

3 (Intercept) 6.763 109.988 <.001

.364

F(9, 1218)= 

77.5***

.003

F(1, 1218)=

 5.589*

WF -.599 1.088 -23.552 <.001 1.24

1st LF .027 1.345 .647 n.s 3.38

2nd LF -.001 .924 -.024 n.s 1.42

1st LV(horizontal) -.031 3.034 -1.360 n.s 1.01

2nd LV(horizontal) -.010 3.221 -.440 n.s 1.08

1st LC2 -.033 4.165 -1.060 n.s 1.90

2nd LC2 .005 3.722 .175 n.s 1.45

NM(polymorphemic) .124 4.120 3.853 <.001 2.00

1st LF × NM .096 1.672 2.364 <.05 3.14

Note. * p < .05, ** p < .01, *** p < .001. WF = word frequency; LF = token letter frequency; LV = letter vowel; LC2 = 

presence of a final consonants; NM = number of morpheme

Table� 1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letter and word variables and the number of morphemes in the lexical 

decision time of two-syllable native words 

first letter frequency

low high

Number of 

morpheme

monomorphemic 610.74 (4.84) 618.29 (3.02)

polymorphemic 613.72 (3.23) 640.95 (4.79)

Table� 15. Mean (ms) and standard error of lexical decision tim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frequency of the first letter and 

the number of morphemes in two-syllable nativ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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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고유어에서는 첫째 글자의 빈도만 어휘판단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며, 외래어에서는 둘째 글자의 빈도만 어휘판

단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세 글자 단어에서는 한자어의 어휘

판단시간에 첫째 글자의 빈도와 첫째 글자의 받침 유무, 둘

째 글자의 받침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고유어에서는 셋째 

글자의 빈도가 영향을 미쳤다. 외래어에서는 둘째 글자의 빈

도와 셋째 글자의 받침 유무가 어휘판단시간에 영향을 미쳤

다. 네 글자 단어는 고유어에서만 첫째 글자의 빈도와 셋째 

글자의 모음 유형이 어휘판단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자어

와 외래어에서는 글자 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고유

어에 대한 추가 분석에서 형태소 개수 변인(단일어-다형태소 

단어)을 투입하였을 때, 두 글자 고유어에서만 형태소 개수 

변인이 유의하였으며, 고유어 단일어보다 다형태소 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이 더 느렸다. 또한, 고유어에서 관찰된 첫째 

글자의 빈도효과는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에서만 관찰되었다. 

  세부적으로 글자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글자 빈도의 효

과는 어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두 글자 한자어에서는 

첫째 글자와 둘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이 느

려지는 억제적인 빈도효과가 관찰되었다. 두 글자 고유어에

서도 첫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이 느려지는 

억제적인 빈도효과가 관찰되었지만,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에

서만 관찰되었으며, 단일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글 단

어에서 글자빈도효과는 첫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

판단시간이 증가하는 억제적인 효과로 보고되며(Kwon, 

2012; 2020), 첫째 음절을 공유하는 다른 단어들의 활성화

로 인해 단어의 첫째 음절의 빈도가 높을 때, 어휘판단시간

이 증가하는 효과로 설명된다(Carreiras, Álvarez, & De 

Vega, 1993). KLP를 분석한 선행연구(Shin & Park, 2023)

에서도 첫째 글자와 둘째 글자의 억제적인 글자빈도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는 KLP의 두 글자 단어 중에

서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관찰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한글에서의 글자빈도효과는 한자 형태소의 영향으

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데(Kwon, 2020), 

실제로 한글 단어에 대해서는 억제적인 글자빈도효과를 보고

하는 연구(Kwon, 2012)가 있는 반면, 이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도 있다(Jin, Lee, & Choi, 2018; Kim, Lee, Kim, & 

Nam, 2023).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인 KLP를 분석

한 한 연구에서는 명사 단어에 대해 부분적으로 촉진적인 빈

도효과가 관찰되기도 하였다(Kim et al., 2023). 이런 결과는 

철자가 심성 어휘집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가정하는  

MROM-S(Multiple Read-Out Model-Syllable Representation; 

Conrad et al., 2010)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되는데, 촉진적

인 빈도효과는 자주 쓰이는 글자가 포함된 어절의 처리는 심

성 어휘집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높은 빈도의 글자를 포함하

는 단어의 처리가 더욱 촉진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된

다(Conrad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글자빈도효과가 어

종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되었고, 형태소 개수가 두 개인 단

어에서만 억제적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어종에 따라서 

단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 Yi(2003)의 연구와 

더불어, 기존의 일관적이지 않은 글자빈도효과가 단어 자극

의 구성과 관련이 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고유어 내에서 형태소 개수에 따라서 글자빈도효과가 

다르게 관찰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단일어와 다형태

소 단어의 차이는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개수이고, 형태

소의 개수에 따라서 단어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단독 처

리되는 단일어와 다르게 다형태소 단어는 형태소 단위로 분

해하여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고유어 단일어보

다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의 어휘판단시간이 느리게 나타났

고, 이는 Taft와 Forster(1975)에서 주장한 단어를 형태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반영되는 결과로 보인다. 상호 활성화 모형

(interactive activation model; IA)에 따르면 글자빈도효과는 

단어가 제시되면 첫 글자를 공유하는 다른 단어들이 함께 심

성 어휘집에서 활성화되고, 고빈도 글자는 많은 단어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표적 단어의 재인에 억제적인 영향을 준 결과

로 설명될 수 있다(Conrad et al., 2009; Kwon, 2012; 

2020). 

  이런 결과는 다형태소 단어가 형태소 단위로 분해되어 처

리되고(Lee, 2007; 2009), 형태소 단위가 한 음절일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Yi & Bae, 2009). 한자어

와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에서 일관적으로 글자빈도효과가 관

찰된 것은 한글에서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을 

때 글자빈도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두 어종의 처리가 

비슷하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둘째 글자의 억제적

인 빈도효과는 한자어에서만 관찰되었고,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유어 다형태소 단어의 형태

소는 그 자체로 사용되는 단어인 경우가 많지만, 한자 형태

소는 그 자체로 사용되기 힘든데, 어종에서 오는 차이로 둘

째 글자의 빈도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반대로 단어길이효과 연구에서 한자어는 고유

어 단일어와 유사하게 처리된다는 보고도 있었는데(Bae & 

Yi, 2019),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한자어의 처리

가 변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외래어에서는 두 글자의 경우 둘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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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어휘판단시간이 느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Yi(2003)는 

외래어의 객관적 단어 빈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도 지적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 계산한 글자 빈도는 글자를 공유하는 

다른 단어들의 빈도 합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과소평가되

는 외래어의 단어 빈도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 단어 빈도의 

계산이 필요해 보이며, 이와 연결된 글자 빈도도 주관적 단

어 빈도로 따로 계산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글자 빈도와는 다르게 모음의 방향과 받침 유무 변인의 

효과는 대부분 관찰되지 않았다. 모음의 방향에 대한 효과는 

두 글자 단어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으며, 받침에 대한 효

과는 한자어의 첫째 글자에서만 나타났다. 한글에서 종모음 

글자의 지각이 횡모음 글자보다 더 용이하다고 주장되었으며

(Park, 2006), 이를 기반으로 종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처리가 횡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처리보다 더욱 수월하다

고 주장되었다(Min & Lee,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글자 단어에서 모음 방향의 효과는 첫째 글자와 둘째 글자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한글에서 받침 유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지만(Choi, 1986), 본 연구에서 

두 글자 한자어에서는 받침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어휘판단

시간이 느려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KLP 분석과 같은 메가

스터디 연구는 많은 수의 자극을 분석하여 실제 언어적인 생

활을 반영하는 외적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극의 

여러 특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여 변인의 설명력이 다른 

변수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도 있다(Balota et al., 2007; 

Keuleers & Balota, 2015).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의 불일치

한 결과는 상이한 연구 방법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도 있

다. 두 연구 방법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보완

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Keuleers & Balota, 2015)도 

있다. 

  세 글자 한자어에서는 두 글자 한자어에서 관찰된 첫째 

글자빈도효과가 관찰되었지만, 다른 위치의 글자빈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네 글자 단어에서 글자빈도효과는 고유어

에서만 유의하였고, 첫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

단시간이 감소하였다. 또한, 세 글자 외래어는 첫째 글자와 

둘째 글자에 받침이 있을 때 어휘판단시간이 느려지는 결과

를 얻었다. Yi(2003)는 외래어에서 사용되는 글자가 고유어, 

한자어와는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에”, “케” 등의 

글자는 외래어에서만 사용되는 글자일 수 있으며, 외래어를 

이루는 글자는 한자어와 고유어와는 달리 글자에 받침이 있

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외래어 단어를 보았을 때 받침이 없

는 민글자를 예상하기 쉬운데, 외래어의 받침이 있는 글자에

서 어휘판단시간이 느려졌을 수 있다. 세 글자와 네 글자 단

어에서는 두 글자 단어에서 관찰된 글자 빈도와는 다르게 어

종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관찰된 글자 변인의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단어 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단어의 처리 단

위가 바뀌었을 수 있으며(Nam et al., 1997), 다형태소 단어

에서는 형태소 처리의 단위도 두 글자 이상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세 글자와 네 글자 단어에서 단어나 형태소의 처리 단

위가 달라진다면,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고려한 글자 

변인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글자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는

지에 따라서 단어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단어 처리에서 철자와 형태소의 처리를 가정한 Pae 

(2024)의 모형에서 단일어는 글자 단위로 처리되며, 다형태

소 단어의 처리는 글자 단위의 처리와 함께 형태소 단위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정한다. 한자어와 고유어 다형

태소 단어에서만 글자 빈도의 효과가 관찰된 것은 단어를 형

태소 단위로 분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결과

일 수 있다. 글자 빈도의 억제적인 효과를 얻은 선행연구

(Kwon, 2012)는 저빈도 단어만을 사용하였는데, 단어 빈도

와 글자 빈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 Kim 

등(2023)의 연구를 고려하면, 단어 빈도에 따라서 철자에 기

반한 처리와 형태소에 기반하는 처리가 분리될 가능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글자빈도효과가 어떤 단어처리과정, 예컨

대 단어를 형태소로 분해하는 과정, 또는 단어의 형태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해 보인다. 

  본 연구는 어종에 따라 글자 변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남을 보여주었고, 형태소 개수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글자와 세 글자, 네 글자 단

어를 분석에 사용하였지만, 자료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어종

과 단어 길이 변수를 투입한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조작을 

통해서 단어의 길이와 글자 변인의 효과가 형태소를 분리하

는 과정에서 반영되는지, 형태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영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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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단어의�어종과�형태소별�어휘판단시간에�대한�글자�변인의�효과:�

KLP�자료�분석

신명석1,� 박창호1

1전북대학교�심리학과

한국어 단어는 어원에 따라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로 어종이 구별되는데, 한자어는 대체로 몇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지만, 고

유어는 형태소의 개수에 따라 단일어와 다형태소 단어로 구분될 수 있다. 선행연구(신명석, 박창호, 2023)는 두 글자 한글 단

어에서 글자 변인(글자 빈도, 모음 방향, 받침 유무)이 어휘판단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는데, 본 연구는 글자 변인의 

효과가 어종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KLP(이광오 등, 2017)의 어휘판단시간 자료를 단어 길이(2, 3, 4음

절)와 어종(3가지)별로 나누고, 고유어는 형태소 수에 따라 단일어와 다형태소 단어로 구분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두 

글자 한자어는 첫째 글자의 빈도와 둘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첫째 글자에 받침이 있을 

때 어휘판단시간이 길어졌다. 두 글자 고유어는 다형태소 단어에서만 첫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

였다. 두 글자 외래어는 둘째 글자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어휘판단시간이 증가하였다. 세 글자와 네 글자 단어에서는 어종별 

글자 변인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세 글자와 네 글자 고유어에서는 단일어와 다형태소 단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종에 따라서 단어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두 글자 단일어와 다형태소 단어의 처리가 다를 가능성

을 시사한다. 

주제어: 한글 단어, KLP, 글자 빈도, 어종, 형태소


